                                                        하늘뜻사람사랑   04-20-2014-126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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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년4월 20일 (주일) 오후3시

                            장소: 저드슨메모리얼교회,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4년 4월20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성찰의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와 노래)   ------------------------------------------------------ 다함께  
                                               “그래도 봄” (시, 진명해  – 낭독: 김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 (시, 홍수희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24,1 - 9

                       화두: "부활, 오늘의 내게 의미하는 것은………" – 예수 새로이 읽기 20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이제 당신이 오시어" (시, 이해인수녀 – 낭독: 란상)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그날이 오면" (민중가요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판진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와 노래)
그래도 봄
유난히도 길었던, 

아니 내 지난 기억 속 가장 길었던 겨울이
늦봄의 바람에 강제로 밀려나고 있다. 

그 겨울의 독점, 

쉬 내려놓지 못하고 

기습적인 겨울냉기 여기저기 흩뿌리며

억지스레 봄 기운 막아 서려 하지만
그래도 봄, 

제 시절 찾아 

힘 겹게 한 자리씩 안착하고 있다. 
계절의 경계선 위, 
일단의 사람들
경계와 희망 모호 히 뒤섞인 눈빛으로
어설프게들 서있다.

그래도 봄,

봄은 오고 있으니……
(시, 진명해 – 낭독: 김두기)
 한 마음 한 노래 (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
너에겐 그늘이 있었네 

눈가 푸르스름한 

이미 예고된 그늘이 네게 있었네 

깊고 후미진 산 속, 

가시 많은 덤불 비집고 나와 

함초롬히 이슬 머금고 피어 있는 너 

죽음이 없이는 부활 없으니, 

온전히 다시 죽기 위하여 

낮게 아주 낮게 엎드려 피어 있는 너 

단 하루를 산다 하여도 

온몸으로 다시 살기 꿈꾸는 너는 

은총의 길이만큼 그늘을 드리운 너는 

이 세상 가장 어두운 산 속, 

비바람 온통 가슴에 안아 

고통을 관통한 화사한 부활이 되고픈 너는 

너에겐 그늘이 있었네 

눈가 푸르스름한 

별빛 흩어지는 그늘이 네게 있었네

(시, 홍수희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24,1 - 9
화두: "부활, 오늘의 내게 의미하는 것은………"  – 예수 새로이 읽기 20
일자: 2014년 4월 20일
24:1 안식일 다음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4:2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 나와 있었다. 24:3 그래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24: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24: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24: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24: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24: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24: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24:1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women took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and went to the tomb. 24:2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24:3 but when they entered,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24:4 While they were wondering about this, suddenly two men in clothes that gleamed like lightning stood beside them. 24:5 In their fright the women bowed down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but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24: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with you in Galilee: 24:7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24:8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24:9 When they came back from the tomb, they told all these things to the Eleven and to all the others.
한 마음 한 노래 (시)
이제 당신이 오시어

세상은 무겁고 

죽음은 어둡고

슬픔은 깊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눈물 흘리던 시간 위엔 

고통의 상처가 덧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어

우리를 부르십니까 

두렵고 황홀한 번개처럼 오시어 

우주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차가운 돌무덤에 갇혔던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오시어 

세상은 잃었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이 

부활의 흰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아파하는 인내의 순간들이 

부활의 흰 새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께서 직접 봄이 되고 

빛이 되어 승리하신 이 아침 

아아,이젠 다시 살아야겠다고 

풀물이 든 새 옷을 차려입는 

처음의 희망이여, 떨림이여 

(시, 이해인수녀 – 낭독: 란상)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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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바람을 맞으며

침묵하는 법과

사랑이 가득한 향기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늘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티없이 맑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비를 맞으며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눈을 맞으며

저에게 허락하신 작은 능력 안에서

세상을 하얗게 색칠하게 하소서! 

별들을 보며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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